
 

인력법 제정 촉구 11월 총력투쟁에 나서자
11월 21일 13:00 보건의료노조 결의대회, 15:00 민주노총 총파업대회

11월 10일 13:00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 

보건의료인력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보건의료노조의 총파업 총력 투쟁의 힘

찬 발걸음이 시작되고 있다. 현재‘보건

의료인력지원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용익 전의원과 정진후 전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각각 발의하여 

국회 계류 중인 상태이다.  

최근까지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통

과 및 조문 협의를 위해 우리노조를 비

롯하여 보건복지부, 국회 윤소하의원실, 

정춘숙의원실, 대한간호협회가 참가하는 

실무논의 및 조문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9월 법안명칭을 최종으로 ‘보건의료

인력지원법’으로 마무리하고  10월 11

일 법안을 발의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과정에서 쟁점으로 

남은 것은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정의 규

정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이 

허용된 자” 포함 여부와 “보건의료인

력원”으로 둘 것인지 “보건의료인력센

터”로 둘 것인지여부이며 이는 국회 입

법과정에서 추가 논의될 예정이다. 우리

노조는 “보건의료서비스에 종사하는 것

이 허용된 자”를 포함하고, “보건의료

인력원”을 설치운영하는 것을 기본 원

칙으로 고수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1월 말 

“보건의료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릴 계획이

다. 토론회는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우

리노조, 직종협회에서 토론자로 참여 예

정이다. 

현재 예상되는 국회 일정을 보면 11월 

11일부터 22일 사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 소위, 29일부터 30일 본회의가 진

행된다. 여기서 통과가 안 될 경우 12월 

6~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보건의료노조는 

11월 21일 결의대회 및 총파업을 진행하

기로 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면담, 국회 토론회와 직종협회와 

의료기사총연합회 면담 등 활동을 전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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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보건의료노조

 의료원의 일방적 비효율적 시설팀 사무실 통폐합과 관련하여

시설팀 사무실 통폐합을 위한 입찰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2시 의과대학에서 진행됐다.

우리지부는 부서원들의 동의 없는 일방적인 통폐합 진행에 대해 의료원에 항의 한 바 있으며 이에 의료원은 ‘인력감축 

및 업무통폐합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사무실 통폐합도 자연스럽게 계기하는 결과를 기대했으나 3개 병원 

시설팀장들의 주장으로 결국 재진행되기에 이르렀다.

업무통합 때문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말바꾸고,

부서원들이 찬성해서 진행한다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사무실 통폐합을 하려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지부는 3개 병원 경영관리실장을 만나 계획 철회를 요구했으나 결국 자신들의 계획을 굽히지 않았다. 우리지부는 병

원의 사부실 통폐합 의도가 업무 통폐합 → 인력감축 → 시설안전 위험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 아래 이를 막아내기 위

한 법적인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한, 이 모든 계획을 주도하고 이끈 당사자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을 것이다.




